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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요말씀에 월명동에 대해 기도하라는 말씀이 있어 

월명동의 가치를 깨닫게 해 달라고 기도하던 중 99

년 이후 월명동에 불어 닥쳤던 여러 가지 시련과 어

려움들이 떠올랐고 이와 관련하여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 성자 주님의 말씀 *

월명동은 선생을 상징한다. 

고로 월명동을 빼앗기면 

선생을 빼앗기는 것과 같았다.

내가 왜 육신을 쓰고 이 땅에 나타났느냐? 

육은 육으로 통하지 않느냐. 

전능한 신일지라도 

육신 가진 너희 인생들과 통하려면 

육신이 필요했다. 

고로 나는 선생을 택하였고 

선생 역시 나의 뜻을 받아 나의 육이 되어 

하늘의 뜻을 지상에서 이루어 주었다.

헌데 선생이 해외 선교를 펼치러 

월명동을 떠났을 때 

사악한 무리들은 

너희들이 선생과 하나 되지 못한 틈을 타서

월명동을 삼키려 했다. 

곧 선생을 너희로부터 빼앗으려 했다. 

선생을 잃는다면 

너희가 무슨 구원을 얻을 수 있으며 

어찌 시대를 준비하는 신부가 될 수 있었겠느냐. 

사탄은 이 마지막 사랑의 역사를 막기 위해 

교묘한 방법으로 너희에게서 

선생을 빼앗아 가려 했다. 

기억하느냐? 그 때의 환란을...,

(네, 자세히는 모르지만 한때 악인들이 금전적인 문

제를 내세우며 월명동을 빼앗으려 했음을 기억합니

다.)

그 때, 선생은 해외에서 얼마나 속이 탔는 줄 아느

냐? 

내게 얼마나 울며불며 매달린 줄 아느냐? 

월명동은 선생을 상징하기에 

뺏기면 역사를 이룰 수가 없었다. 

선생 자체가 섭리역사이기에 

월명동을 뺏기면 섭리역사를 뺏기는 것과 마찬가지

였다.

선생이 월명동을 개발할 때도 

나무 하나, 돌 하나, 땅 한 뼘 얻은 것이 

곧 생명들을 전도하는 것을 상징하였고, 

여러 가지 악조건 속에서도 

기어이 야심작을 비롯한 

갖가지 하늘 작품을 세운 것이 

곧 생명들을 멋진 하늘 신부로 변화시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었다. 

즉 그가 모든 인생을 걸고 이룬 

섭리역사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월명동이었기에 

이를 빼앗기는 것은 

섭리역사 자체인 선생을 빼앗기는 것과 같았고 

그동안 신부라고 뽑아 놓은 너희들을 

다 뺏기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던 것이다.

모든 영적인 상황이 육에 반영되어 나타났으니 

사탄이 너희와 선생의 교통을 막아 

사랑을 끊어 놓으려 수작을 부려

그들에게 속한 육체를 통해 

선생을 상징하는 월명동을 빼앗으려 한 것이었다.

월명동은 하늘 역사의 핵심 근거지이다. 

곧 이 시대 섭리역사의 핵심이 선생이지 않느냐. 

선생을 중심으로 섭리역사가 펼쳐지는 것이니 

월명동은 마치 영적 싸움에서의 하늘 편 교두보와 

같다. 

모든 작전과 지휘가 거기에서 시작된다. 

헌데 이를 빼앗기면 어찌 싸움에서 이기겠느냐. 

수십만의 병사가 있어도 수장의 목을 빼앗기면 

싸움에서는 패배하게 된다. 

사탄이 노린 것이 바로 이것이었다.

한 지역에서도 핵심 건물이 크게 들어서면 

그 건물로 인해 주변에 작은 건물이 들어서게 되고 



사람들이 모여들어 대도시가 되듯 

월명동은 영적 전쟁의 교두보가 되는 곳이기에 

이곳이 어떻게 발전되느냐에 따라 

영적 싸움의 승패가 좌우됨을 상징하여 보여 준다. 

선생이 월명동을 그렇게도 애지중지하고 

귀히 여기며 정성을 다하는 것은 

월명동이 지상에 삼위가 거하는 곳이기에 

그러하기도 하지만

바로 성삼위를 중심한 

섭리역사의 모든 전술과 전략이 

여기에서 나오기 때문이며 

이곳의 상황이 바로 

섭리사의 영적 상황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이를 개발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마치 곳곳에서 일어나는 영적 싸움에서 

승전보를 울리는 것과 같다. 

보다 완벽하게 사탄을 물리치고 

세우는 공적비와 같으니 

월명동이 개발되는 

모든 상황과 진행 상태를 세밀히 보면서 

너희 모두는 하나같이 이에 힘을 더하여 

월명동 자연성전의 개발에 헌신하는 자들이 되고 

이로써 지구촌 모두가 섭리의 땅이 되고 

섭리의 빛이 찬란히 빛나는 곳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주님, 그러고 보면 월명동 개발 역사도 그렇고 선생

님께서 전반기에 축구를 통해 전해 주신 메시지도 

그렇고 개인이나 민족이나 세계 차원 모두에 해당되

는 모두 생명구원의 역사의 과정을 말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선생의 육신을 쓰고 

뜻 없이 진행하는 것이 있었겠느냐. 

깨닫고 보면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것이 없다. 

모르니 가치를 못 느껴 홀대하는 것이지. 

월명동도 선생도 온전히 깨닫고 대할 때 

그 가치대로 대할 수 있으니 더욱 깊이 깨닫고 

더욱 가치 있게 대하는 자들이 되길 바란다.


